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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,“청년 건축인과의 소통·지원을 확대해 갈 것”

- 12일 프리츠커상 수상자 야마모토 리켄과 국내 청년 건축인의 만남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9월 1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

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‘야마모토 리켄*-청년 건축인** 타운홀 미팅’을 

개최하였다. 

    * ‘24년 프리츠커상 수상자, 건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성·지역성 제고 강조

   ** 국내 건축전공 대학생, 신진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 청년 건축인 20명

 ㅇ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 육성을 위해 ‘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*’, ‘선배 

건축가와의 대화’, ‘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·

운영하고 있다. 

    * 국내 청년 건축인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및 건축활동 지원(‘19년~) 

 ㅇ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금일 행사는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

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리켄과 우리 청년 건축인들과의 

대화의 장으로 마련되었다.

□ 야마모토 리켄은 오늘 행사에서 건축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

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. 

 ㅇ 아울러,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연결하고 개인들간의 정체성, 

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를 넘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을 위한 건축인들의 

역할에 대해 역설하였다. 

□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“청년 건축인들의 건축에 대한 뜨거운 

열정과 고민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고, 앞으로 건축의 발전을 

위한 청년 건축인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당부”하며, 

 ㅇ “국토교통부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, 항상 응원하고 지원

하겠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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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는 미래 건축 발전의 주역인 청년 건축인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

소통하며, 청년 건축인 역량 향상과 다양한 정책을 발굴·지원해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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